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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을 따스한 환영의 마음으로 맞이해주신 미야바야시 

스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계 여러분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일 양국 불교계의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시작된 

본 대회가 33차에 이르렀습니다. 상호 불교 문화의 이해를 위해 

노력한 지난 서른 두번의 양국 교류가 밑거름되어 금번 33차 대

회가 개최됨을 알기에 오늘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소중한 대회의 의미를 살려 많은 의견이 교류되는 성과있는 대회

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불교계는 지난 일본 국민과 불교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웃 나라의 아픔에 한국 불

교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남

아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불교적 지

성과 성숙한 국민성으로 난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해 가고 있는 

일본 국민과 불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다른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저변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행복을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한국에서도 만들어가기 위해 쉼없이 정진

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일 불교계는 양국의 불교문화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나누

기 위해 이렇게 자리하였습니다. 문화의 교류를 위한 바탕을 충분

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국의 불교계는 만남의 의



미를 넘어 양국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비젼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 종단간 교류,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층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코쿠에서 느낀 포근함을 마음에 담아가 양국의 불교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진력하신 미야바야시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대회 회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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